
E P D M시장“이전투구" 
유공엘라·금호EP 20%하락 불구「배짱증설」

E P D M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요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가격마저 유공엘라스토머 진출이후 2 0 %이

상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.

특히 범용고무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C R을 대체할 것으로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

E P D M이 대체율에서 조차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을 나타내는 등 금호E P와 유공엘라스토머의

이전투구 양상이 표면화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.

더욱이 이같은 시장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양기업들은 수출시장 개척과 수요다변화에 적극성을

띠지 않고 있으며, 오히려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앞다투어 증설경쟁을 벌이는 등 유화기업 특유

의 배짱경영으로 일관, 관련업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들기업에 따르면, 현재 EPDM 수요시장은 9 2년 2만1 0 0 0톤, 93년 2만4 0 0 0여톤에 이를 것이라는 기

대와는 달리 9 2년 1만 5 0 0 0톤, 93년 1만7 0 0 0톤, 94년 1만8000 여톤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금호EP 2만톤, 유공엘라스토머 2만톤 등 총 4만톤의

공급능력을 감안할 경우, 93년기준 2만3 0 0 0톤 이상의 공

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.

결국 수요신장률도 20~30% 이상일 것이라는 당초 예

상과는 달리 1 0 %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공

엘라스토머가 신규진출할 당시의 수요예측이 상당부분

불확실했음을 입증하고 있다.

이같은 원인은 무엇보다 금호E P가 EPDM 시장을 독점

해오면서 수요다변화에는 상당히 소홀했다는 지적과 함

께 가장 기대했던 자동차시장에서의 C R대체마저 아크

릴·실리콘·불소고무 등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

로 풀이되고 있다.

이에따라 가격 또한 9 1년 1 / 4분기 K g당 1600 원에서 9 2년 4 / 4분기 1 5 3 0원, 93년 4/4 분기 1 5 0 0원, 94

년 1 / 4분기 1 4 0 0원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 등 1 0 %이상 계속적인 가격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

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이같은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금호E P는 5 0 0억원을 투입, 95년 완공을 목표로 여천에 2만톤

규모의 E P D M공장을 추가증설키로 하는 등 이미 엔지니어링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E P D M시

장이 더욱 불투명해 질 것으로 분석됐다.

한편, 수입은 일본JSR, 住友化學, 미국Exxon, Uniroyal Polysar, DSM, Dupont 제품등 연간 6 0 0 0여톤

으로 전체시장의 3 2 %를 차지했으나 유공엘라스토머 진출이후 Exxon, Dupont제품 등이 15% 정도

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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